
- 『더 좋은 일자리, 함께 만드는 인천』 -

인천시「일자리 고용분과위원회」제7차 회의결과

인천광역시

      (일자리경제과)



「일자리 고용분과위원회」제7차 회의 결과보고

□ 회의 개요

○ (일시/장소) ’20.1.16.(목) 15:00~17:00 / 미추홀타워 2층 회의실

○ (참석위원) 위원 14명 중 8명 참석

* 배석(2) : 경제자유구역청 정책특보, 일자리경제과장

○ (주요내용)

- 일자리위원회 제3차 정기회의 보고안건 공유

- 고용분과위원회 향후 발굴과제 리스트 등 논의 

□ 주제별 논의 내용 

 바이오산업분야 전문인력 양성

○ (교육내용)

-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과 기술, 어학수준 등 어떤 인재를 원하는

지에 대한 명확한 지침 필요(경제청 정책특보)

- 교육 이수한 학생들이 산업현장*에서 직접 체험·활용할 수 있는 

프로그램 구성이 필요(김○○ 위원) * 삼성바이오로직스, 셀트리온과 협업

○ (인력수요) 바이오산업의 시장수요 규모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

인력양성의 실효성을 얻을 수 있음(이○○ 위원)

- 특정 대기업 중심 인력양성에는 부정적이나, 고졸·이직자 등 다양한

인력 생태계를 지역내로 끌어들일 수 있다면 긍정적(홍○○ 위원)

○ (산-학 간 교류의 장) 기업-대학 간 소통채널 마련 필요

- 인하대, 인천대는 연구개발 분야에 취업시키고 싶으나 기업에서는

오퍼레이터를 필요로 하는 등 눈높이 격차가 있음(이○○ 위원)

- 기업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이해관계자 초청(김○○ 위원)

- 채용을 전제로 한 양성교육이 필요, 채용방향 등 청취(홍○○ 위원)

○ 인천시에서 준비하고 있는 ‘바이오공정전문센터’와 중복되지 않도록

포커스를 맞춰야 함(홍○○ 위원)



 원부자재 등 국산화 

○ 바이오기업과 지역기업 간 생생할 수 있는 모델 제시(오○○ 위원장)

- 삼성바이오, 셀트리온에서 쓰이는 원부자재 중 98%가 수입에 의존

하는 등 원부자재 국산화를 위한 방안 고민

○ 공구 국산화를 위한 여건 마련 필요(오○○ 위원장)

- 공구상가 대상으로 국산화가 필요한 공구에 대한 수요조사 실시 등

 일자리 미스매칭 해결방안

○ 인천은 타 지역에 비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, 인천만의 메리트

요인 부재 ☞ 고용의 질 차원에서 근본적인 대책 필요(이○○ 위원)

○ 전반적인 인천 산업안전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 필요(이○○ 위원)

- 울산 등의 산업도시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

반면, 인천시는 안전시설 및 관리·감독 부재

○ 공단 내 근로자가 쉴 수 있는 휴게공간 조성 필요(오○○ 위원장)

○ 30~40대 공단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정확한 니즈 파악(이○○ 위원)

○ 미스매칭 해결을 위한 구인·구직 플랫폼 개발(김○○ 위원)

○ 연령대별* 일자리 발굴·매칭하는 사업 개발(이○○ 위원)

* 30대 양질의 일자리, 40대 전직훈련, 50~60대 파트타임제 등

 기타의견 

○ 스마트산단의 ‘근로자 통합복지센터’에 대해 분과위 의견 제시 필요

- 큰 건물보다는, 규모는 작지만 공장 가까이에서 편히 이용할 수 

있는 시설 마련이 절실(경제청 정책특보)


